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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consumers' food-related lifestyle and to investigate their demand 

for menu development of senior' friendly food products. An one-to-one survey method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490 senior participants who are over 55 years-old living in Seoul and Kyunggi area.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ost participants usually spend from 60,000 to 150,000won on food a month, and the female participants played a decisive role on 

food purchasing and preparation. They preferred home meal for their three regular meals to bread, convenience food, or eating-out. For 

menu development of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the demand for food products using moist-heat cooking method was higher than those 

using dry-heat cooking method. Also, the respondents did not like strong taste such as salty, spicy, or bitterness in senior-friendly foods, and 

wanted to have a variety of noodle, kimchi, meat, seafood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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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한 이후 감소하여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에 0.28%의 인구성장률을 보인 이후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1.0%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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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게 하는 수치이다. 반면

에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545만 명)는 2030년에 약 

2.3배(1,269만 명), 2060년에는 무려 3배(1,762만 명) 이상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속도를 유지할 경

우, 우리나라 고령인구 규모는 2060년에 유소년 인구의 4배까

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

에 65세 이상이 7.2%에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65세 이상이 14.3%에 접어드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

준임을 나타낸다(Kostat 2012). 최근 하이브리드 컬처 연구소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질 및 

경제력 또한 향상되어 204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난 89.3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DongA 2012). 이러한 현실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숙제를 함께 남기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학계·산업계의 다각적인 노력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정책 활동을 펼치며 노년층을 

위한 의료, 복지, 여가, 주택, 요양,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Moschis GP 2003). 

지난 6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은 의료산업, 

복지산업, 요양산업 등에 한정되어 성장되어 왔으며, 만성 질

환율이 높은 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개발 및 

영양관리사업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고

령화 사회에 먼저 들어선 국가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판매 중

에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고령자용 식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식습관에 의학적·영양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개발하고, 물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노인들이 본인이 상태에 따라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0).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노년층

을 위한 식품산업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들은 그 기호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성향이 

분명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업체에서는 다양한 소비자층

을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타깃층을 보다 

세분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현대의 노년층

은 은퇴 이후에도 15-20년 이상 건강하게 노년시기를 보내며, 

과거의 노인 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인다

(Nummelin J 2005). 교육 수준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좋은 건

강, 높은 소득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

과로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덜 의존적

이며 소비결정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어 온 

이유로 자신만의 생활패턴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용 

제품의 다양성이 더욱 중요하다.(Grougiou V와 Wilson A 

2003). 그러므로 이러한 노년층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고

령친화식품의 구매에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

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Yim KS 2007, Chae SI 1992).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년층이 식품 섭취에 있

어 어렵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식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건강

한 노인이 일상에서 편리한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고령친화식품의 대상자를 노년층에만 제한하지 않고, 중장년

층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친화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노인층의 식생활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발될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호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

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학계·산업계에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의 5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의 모집단으로 규정하였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수

강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14일

에 걸쳐 2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부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의 항목과 형식을 수

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 복지센터 및 노인 대학 등 노인 관련

기관에 도움을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권에 거주하는 55세 이

상 남녀를 대상으로 1대1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총 501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여 결측치가 전체 항목 

수의 5% 이상으로 나타나는 불성실한 표본 11부를 제외한 총 

49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응답률=97.8%).

2. 조사 내용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노년층의 식생

활, 식품 인지도와 요구도에 관련된 선행연구(Jo KJ 2005, 

Park JW와 An SJ 2001, Jung SJ 2007, Lee EH와 Shin JY 

2004, Jang YJ 2010)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현재 고령친화식품 및 용어 자체가 대중화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지도보다는 요구도에 초점을 두고 재배열하였으

며, 노인들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글씨 크기를 크게 하였

으며, 문항의 중요한 부분에 음영을 두어 설문이 용이하도록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 18.0 패키지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식생

활실태,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조리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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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식생활과 고령친화 식품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에는 Scheffe-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93 (39.4)

Female 297 (60.6)

Total 490 (100.0)

Age

55-59 220 (44.9)

60-64 128 (26.1)

Over 65 142 (29.0)

Total 490 (10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38 (7.8)

Middle school graduate 95 (19.4)

High school graduate 195 (39.8)

Bachelor's degree 119 (24.3)

Graduate degree 43 (8.8)

Total 490 (100.0)

Cost for 

foods

Less than 59,999 40 (8.2)

60,000 - 159,999 149 (30.4)

160,000 - 309,999 153 (31.2)

310,000 - 509,999 98 (20.0)

More than 510,000 50 (10.2)

Total 490 (100.0)

Teeth 

condition

All natural teeth 227 (46.3)

Most are natural 92 (18.8)

Mixed with naturals and dentures 142 (29.0)

All dentures 28 (5.7)

No tooth 1 (0.2)

Total 490 (100.0)

Persons 

living 

together

Alone 39 (8.0)

Spouse 243 (49.7)

Married son(s) and/or daughter(s) 60 (12.2)

Unmarried Son(s) and/or daughter(s) 138 (28.2)

Relatives 5 (1.0)

Neighbors in a multiple residential district 2 (0.4)

Others 3 (0.6)

Total 490 (100.0)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pondents

성별은 여자가 297명(60.6%), 남자가 193명(39.4%)이었으며, 

연령은 55-59세가 220명(44.9%), 60-64세가 128명(26.1%), 65세 

이상이 142명(29.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8%(19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학/대학교 졸

업이 24.3%(119명)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우 치아 상

태가 식품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들의 

치아 상태에 대해 질문하였고, 46.3%(227명)가 자연치라고 응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9.0%(142명)가 자연치와 틀니가 섞여있

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거상태는 49.7%(243명)가 

부부, 28.2%(138명)는 미혼자녀와 동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sons who 

accompany on a meal

Alone 67 (13.7)

Spouse 212 (43.3)

Family 196 (40.0)

Friend(s) 9 (1.8)

Others 6 (1.2)

Total 490 (100.0)

Persons who prepare  

a meal

Myself 279 (56.9)

Spouse 180 (34.7)

Daughter-in-law 24 (4.9)

Son(s) and/or daughter(s) 8 (1.6)

Others 9 (1.8)

Total 490 (100.0)

Persons who do 

grocery shopping 

Myself 279 (56.9)

Spouse 170 (34.7)

Daughter-in-law 20 (4.1)

Son(s) and daughter(s) 10 (2.0)

Others 11 (2.2)

Total 490 (100.0)

Food purchasing 

cost(per month)

Less than 59,999 40 (8.2)

60,000 - > 150,000 149 (30.4)

150,000 - > 300,000 153 (31.2)

300,000 - > 500,000 98 (20.0)

More than 500,000 50 (10.2)

Total 490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ood-related life

노년층의 경우 누가 식품을 구입하고 준비하는지 또는 함

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식생활에 영향을 준다(Nie C

와 Wepeda 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소

비와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년층의 식생활에 대해 조

사하였다(Table 2). 전체 응답자 중 배우자와 둘이서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3.3%(212명)로 가장 많았으며, 

40.0%(196명)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답하여, 조사응답

자의 대부분이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준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56.9%(279

명)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준비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4.7%(180명)로 나타났다. 식품의 구입과 준비에 있어서도 응

답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56.9%,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34.7%로 나타나 식품 구입과 준비에 있어서 본인 또는 배우

자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 나타내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29권 제3호(2013)

260  곽동경·김현아·백진경·전민선·신원선·박기환·박대섭·홍완수

Cooking type 55-59 (n=220) 60-64 (n=128) Over 65 (n=142) Total (n=490) F-value

Moist-heat 

cooking 

Steamed dish 3.87±0.82
1) 

3.84±0.80 3.82±0.86 3.84±0.83 0.138

Simmered dish 3.97±0.82 3.94±0.80 3.92±0.86 3.94±0.83 0.150

Boiled dish 4.00±0.69 3.97±0.81 4.01±0.77 4.00±0.75 0.124

Blanched dish 3.86±0.82 3.88±0.79 3.72±0.84 3.83±0.82 1.628

Braised dish 3.77±0.83 3.81±0.85 3.74±0.83 3.77±0.83 0.271

Sub-total 3.90±0.77 3.90±0.81 3.87±0.81 3.89±0.79 0.135

Dry-heat 

cooking 

Roasted dish 3.49±0.90 3.44±0.95 3.60±0.89 3.50±0.91 1.136

Stir-fry dish 3.36±0.93 3.41±0.90 3.52±0.90 3.42±0.91 1.352

Sauted dish 3.34±0.89 3.26±0.92 3.44±0.87 3.35±0.89 1.451

Deep-fried dish 2.81±1.05 2.77±0.98 2.69±1.10 2.77±1.04 0.622

Sub-total 3.25±0.94 3.22±0.94 3.31±0.94 3.26±0.71 0.646

Total 3.58±0.86 3.56±0.88 3.59±0.88 3.58±0.75 0.141
1)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Table 4. Expected cooking typ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age                                       (Mean±S.D.)

Meal type Frequency(%)

Breakfast

Home meal 381 (77.8)

Bread, rice cake, or soup 65 (13.3)

Convenience food 1 (0.2)

Packed meal 3 (0.6)

Beverage (milk, juice, coffee etc.) 18 (3.7)

Skipping 22 (4.5)

Total 490 (100.0)

Lunch

Home meal 289 (59.0)

Bread, rice cake, or soup 39 (9.0)

Convenience food 13 (2.7)

Lunch box 36 (7.3)

Beverage (milk, juice, coffee etc.) 5 (1.0)

Eating-out 105 (21.4)

Skipping 3 (0.6)

Total 490 (100.0)

Dinner

Home meal 430 (87.8)

Bread, rice cake, or soup 9 (1.8)

Convenience food 5 (1.0)

Packed meal 37 (0.6)

Beverage (milk, juice, coffee etc.) 4 (0.8)

Eating-out 33 (6.7)

Skipping 6 (1.2)

Total 490 (100.0)

Table 3. Dietary pattern of the respondents

않았으나, 식사를 준비하는 이는 남성의 81.3%(157명)가 배우

자가 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86.9%(258명)가 자신이 

준비한다고 하여, 예상대로 여성이 식사 준비를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식품을 구입하는 사람 역시 여성의 비율(80.3%)

이 남성의 비율(5.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예상대로 여성

이 식품 구입에서부터 식사준비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구입비는 월 평균 16만원-30만원을 

사용한다는 대답이 31.2%(15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만원-15만원을 사용한다는 대답이 많았다(30.4%, 149명). 따

라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한 달에 6만원-30만원 정도를 식

품구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끼니별 식사섭취빈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끼니별 식사 방법에 있어서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모두 일반 가정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점심과 저녁식사 때 외식을 하는 빈도가 아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점심식사의 경우 빵이나 떡, 죽류를 

이용하거나(9.0%)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7.3%)는 응답 

또한 저녁식사 때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 노년층의 경우도 

현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었다(Moschis GP 2003).

2. 고령친화식품 개발 시 요구도 

고령친화식품 개발 시 필요한 조리법에 대한 노인 소비자

의 요구도를 Table 4와 5에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은 3.58점

/5점으로 나타났다. 끓인 요리에 대한 요구도가 4.0점으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삶은 요리(3.94점), 찜요리

(3.84점)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어 습식조리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식조리법 중에서는 구이(3.50점), 

볶음(3.42점), 지짐(3.35점), 튀김(2.77점)의 순으로 요구도 점

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인 소비자들은 기름진 조리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구이, 

볶음, 지짐, 튀김과 같이 건식 조리법을 사용한 요리 보다 찜, 

끓인 요리, 삶은 요리, 데침 요리, 조림과 같이 습식 조리법을 

사용한 요리에 대한 개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고령친화식품 조리법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에

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습식 조리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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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찜 요리(p<0.01)와 데침 요리(p<0.05)에서 유

의적으로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다. 건식 조리법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의 선호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ooking type
Male 

(n=193)

Female 

(n=297)

Total 

(n=490)
t-value

Moist-heat 

cooking

Steamed dish 3.71±0.91
1)
 3.93±0.75 3.84±0.83 -2.828

**

Simmered dishes 3.97±0.70 3.92±0.74 3.94±0.73 -.785

Boiled dishes 3.99±0.77 4.00±0.74 4.00±0.75 -.026

Blanced dishes 3.69±0.81 3.92±0.82 3.83±0.82 -.294
*

Braised dish 3.68±0.85 3.83±0.82 3.77±0.83 -.191

Sub-total 3.81±0.81 3.94±0.75 3.89±0.79 -.239

Dry-heat 

cooking

Roasted dishes 3.56±0.88 3.47±0.93 3.50±0.91 1.068

Stir-Fry dishes 3.42±0.89 3.41±0.93 3.42±0.91 .128

Sauted dishes 3.39±0.88 3.32±0.90 3.35±0.89 .899

Fried dishes 2.81±1.01 2.73±1.06 2.77±1.04 .832

Sub-total 3.30±0.92 3.23±0.96 3.26±0.71 .974

Total 3.56±0.87 3.59±0.86 3.58±0.75 -.631
1)
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p<0.05, 

**p<0.01

Table 5. Expected cooking typ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gender                            (Mean±S.D.)

노인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령친화식품의 맛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6과 7에 나타내었다. 전체평균은 3.92점/5점이

었으며,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한 요구도(4.26점)가 가장 높았

다. 짜지 않은 식품 다음으로는 맵지 않은 식품(3.89점), 쓰지 

않은 식품(3.82점), 달지 않은 식품(3.80점), 시지 않은 식품 

(3.79점)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는데, 이는 건강에 관심

이 많은 최근 노년층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맛에 대한 요구도를 연령 차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 연

령층에서 또한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

다. 반면 가장 요구도 점수가 낮은 식품으로는 55-59세와 

60-64세의 경우 쓰지 않은 식품을, 65세 이상의 경우는 달지 

않은 식품을 꼽았다. 특히 맵지 않은 식품(p<0.01), 달지 않

은 식품(p<0.01), 짜지 않은 식품(p<0.01)에서는 노년층 사이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젊은 노년층의 경우, 간이 강한 식품을 선호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된다.

맛에 대한 성별 간 요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

성 모두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쓰지 않은 식품에 대해 가장 낮은 요구도

를 나타냈다. 특히,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성이 짠 맛에 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0.01).

Taste
55-59

(n=220)

60-64

(n=128)

Over 65

(n=142)

Total

(n=490)
F-value

Less bitter food 3.84±0.75
1)

3.80±0.87 3.71±0.88 3.82±0.90 1.065

Less sour food 3.90±0.80 3.86±0.88 3.91±0.81 3.79±0.82 .143

Less spicy food 4.06±0.67
b

3.94±0.89
ab

 3.83±0.88
a

3.89±0.82 3.812
**

Less sweet food 3.88±0.87
b

3.93±0.85
b
  3.63±0.98

a
3.80±0.88 4.622

**

Less salty food 4.35±0.69
b

4.27±0.82
ab 

4.13±0.84
a

4.26±0.78 3.536
**

Total 3.98±0.76
b

3.94±0.87
b
  3.81±0.89

a
3.92±0.83 5.740

**

1)
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a,b The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ce at 5% significance level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
p<0.01

Table 6. Expected tast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age                                          (Mean±S.D.)

Taste
Male

(n=193)

Female

(n=297)

Total

(n=490)
t-value

Less bitter food 3.80±0.81
1)
 3.78±0.83 3.82±0.90 .290

Less sour food 3.85±0.84 3.91±0.81 3.79±0.82 -.819

Less spicy food 3.91±0.81 3.99±0.78 3.89±0.82 -1.052

Less sweet food 3.81±0.92 3.83±0.89 3.80±0.88 -.278

Less salty food 4.17±0.88 4.26±0.70 4.24±0.78 .141
**

Total 3.90±0.86 3.93±0.81 3.92±0.83 -.375
1)
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p<0.01

Table 7. Expected tast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gender                     (Mean±S.D.)

메뉴별 고령친화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Table 8과 9에 나타

내었다. 메뉴별 개발의 필요성은 전체평균이 3.67점/5점이었

으며, 주식류(3.69점)와 간식 및 기호식(2.93점)보다는 부식류

(3.90점)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분류에서는 

주식류 중 면류(4.05점), 부식류 중 김치류(4.21점), 간식 및 

기호식 중 간식류(2.97점)의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

다. 특히, 주식류 중에서는 면류, 죽류(3.97점), 밥류(3.44점), 

떡류(3.30점) 순으로, 부식류 중 김치류, 육류(4.14점), 해조류

(4.12점), 채소류(3.98점)의 순으로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필요

하다고 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고령친화식품 제품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분

석해 본 결과, 모든 연령의 노인들이 부식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김치류 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치류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55-59세의 

노인들의 경우 육류(4.19점), 면류(4.13점), 해조류(4.12점), 

60-64세의 경우 죽류(4.09점), 해조류(4.04점), 면류와 육류

(4.03점), 65세 이상의 경우 해조류(4.19점), 육류(4.16점), 생

선류(4.04점)의 순으로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주식류 중 죽류

에 대하여 연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5),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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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eal
55-59

(n=220)

60-64

(n=128)

Over 65

(n=142)

Total

(n=490)
F-value

Main dish

Porridge 3.86±0.90
a1

4.09±0.83
b

4.03±0.86
ab

3.97±0.87 3.285
*

Rice 3.38±0.75 3.47±0.83 3.41±0.96 3.44±0.84 .130

Rice Cake 3.30±0.90 3.36±0.84  3.24±0.91 3.30±0.88 .604

Noodle 4.13±0.79 4.03±0.90  3.94±0.83 4.05±0.84 2.062

Bread 3.10±0.90 3.03±1.00  3.20±1.04 3.11±0.97 1.053

Sub-total 3.56±0.85 3.60±0.88 3.57±0.92 3.69±0.86 .166

Side dish

Vegetable 3.78±0.83 3.88±0.88  3.85±0.74 3.98±0.79 .721

Seafood 4.12±0.73 4.04±0.88  4.19±0.61 4.12±0.74 1.340

Fish 3.94±0.79 3.98±0.78  4.04±0.79 3.83±0.81 .673

Kimchi 4.26±0.77 4.13±0.83  4.20±0.70 4.21±0.77 1.202

Meat 4.19±0.83 4.03±0.81  4.16±0.73 4.14±0.80 1.733

Sub-total 4.06±0.79 4.01±0.84 4.09±0.72 3.90±0.81 .624

Snack and 

beverage

Beverage 2.87±0.99 2.79±1.00 3.01±1.12 2.89±1.08 1.706

Snack 2.98±1.14 2.91±1.00  3.01±1.08 2.97±1.04 .265

Sub-total 2.92±1.07 2.85±1.00 3.01±1.10 2.93±1.06 1.021

Total 3.51±0.90 3.49±0.91 3.56±0.91 3.67±0.87 .707
1)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a,b

 The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ce at 5% significance level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8. Expected meal typ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age                                          (Mean±S.D.)

Type of meal
Male

(n=193)

Female

(n=297)

Total

(n=490)
t-value

Main dish

Porridge 4.05±0.85
1)

3.92±0.89 3.97±0.87 1.219

Rice 3.41±0.85 3.46±0.83 3.44±0.84 1.637

Rice Cake 3.31±0.88 3.29±0.89 3.30±0.88 -.624

Noodle 4.10±0.82 4.01±0.84 4.05±0.84 .156

Bread 3.03±0.99 3.17±0.95 3.11±0.97 -1.519

Sub-total 3.58±0.88 3.57±0.88 3.69±0.86 .201

Side Dishes

Vegetables 3.83±0.82 3.82±0.81 3.98±0.79 -.499

Seafood 4.13±0.75 4.11±0.74 4.12±0.74 -.419

Fish 3.96±0.80 3.99±0.78 3.83±0.81 .317

Kimchi 4.19±0.79 4.22±0.75 4.21±0.77 -.403

Meat 4.12±0.77 4.15±0.82 4.14±0.80 .168

Sub-total 4.05±0.78 4.06±0.78 3.90±0.81 -.246

Snacks and 

Favorites

Beverage 2.84±1.08 2.93±1.00 2.89±1.08 1.014

Snacks 3.03±1.09 2.93±1.08 2.97±1.04 -.903
**

Sub-total 2.94±1.09 2.93±1.04 2.93±1.06 .090

Total 3.52±0.92 3.52±0.90 3.67±0.87 .042
1)Score; 1=Not needed at all, 2=Not that needed, 3=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4=Needed, 5=Definitely needed
**p<0.01

Table 9. Expected meal type for senior-friendly food products according to gender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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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젊은 노인들(3.86점)은 60-64세(4.09점)과 65세 이상(4.03

점)의 노인들에 비해 죽류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낮았다. 성

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3.03점)이 여성(2.93점)

보다 간식 및 기호식 중 과자류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1).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년소비자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요구도 

및 조리 요구도,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여성 297명(60.6%)과 

남성 193명(39.4%)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식

품을 구입하고, 준비하고, 또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식생활

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일반사항을 파악하였다(Nie C와 Wepeda L 2011). 

본 조사에 응답한 노년층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6만원에

서 15만원 정도를 식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식품 구입에서부터 식사 준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0% 이상의 응

답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젊은 층의 경우 친구들과의 식사 빈도가 높은 반면 노

년층의 경우 사회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부부중심의 가족생

활을 선호함에 따라 부부위주의 식사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

던 선행연구(Kim CS 2010, Yu HK 2008, Sun YH와 Morrison 

AM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루 끼니별 식사 섭취 방법은 

모든 연령층과 성별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일반 가정식으로 

먹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식위주의 식습

관에 길들여지고 가정식을 선호하는 노인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Yu HK 2008, Jo KJ 2005). 

예전의 노인 세대에 비해 오늘날의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노인들에게 있

어 기름진 음식은 만성질환을 가져오는 식습관의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하며 그 선호도가 낮다(Lee SS 1998). 본 연구 결

과에서도 이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개발이 요구되는 

고령친화식품의 조리법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구이, 볶음, 지짐, 튀김과 같이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건식조리법보다 찜, 끓인 요리, 삶은 요리, 데침, 조림과 같이 

습식조리법을 사용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습식조리법으로 조리된 식품

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찜과 데침 요

리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식품 구입에서부터 

준비까지 여성 배우자의 참여도가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매력이 있는 여성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습식조리 고령

친화식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령친화식품에 요구되는 맛에 대한 질문에서는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맵지 않은 식품, 

쓰지 않은 식품 순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노인들의 라

이프스타일 유형별 식생활 연구(Kim KY 2007)에서 짠 음식과 

쓴 음식이 매운 음식과 단 음식에 비해 이용도와 선호도 면

에서 모두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으며, 노인들의 맛에 대한 기호도 조사(Lee & Lee, 

1995)에서 또한 많은 노인들이 강한 짠맛의 음식을 싫어한다

고 답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짜지 않은 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Lee 

SS(1998)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단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았으나, 짭짤한 음식, 매운 음식에 대해서는 싫어하지 않는 

정도의 선호도를 보여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노인의 미각과 관련된 선행연구(Schiffman & Gatlin, 1993)

에서는 노화, 질병 등에 의해 미각이 변할 수 있으며, 특히 

60대 초에 시작되어 70내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토마토 주스를 이용하여 짠맛에 대한 노인들의 

기호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 

0.4%가 높은 소금농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le & 

Brinner, 1984). 한편, 설탕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 연구(Dye & 

Koziatek, 1981)에서 단맛의 농도 증가에 따른 청년과 노인의 

기호도 변화 경향은 같았으나 가장 선호하는 설탕 농도는 노

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

각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맛을 감지하는 데 있어 여대생에 비

해 더 높은 단맛농도와 짠맛농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Won HS 1997).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많은 노인들이 짜

고 간이 강한 식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농도의 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스스로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맛의 농도와 실제 적절한 농도와의 차이로 인하여 나

타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건강에 관심이 높은 현대의 노인

들이 건강하게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답변에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친화식품의 종류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부식

류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식류 중에서도 김치

류, 육류, 해산물의 개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세대의 외식 메뉴 선호도를 분석한 

선행연구(Lee SS 1998)에 따르면 채소 및 과일류에 있어서 선

호도 차이를 보였으며, 실버소비자의 가정배달급식 시 제품 

요구도 조사(Jang YJ 2010)에서도 죽류, 반찬류, 샐러드류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령별 개발 요구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

들과는 달리 59세 이하의 젊은 노인들은 죽류 식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연하 또는 

소화능력 등 신체적 노화에 따른 연령 간 차이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측된다. 주식류와 부식류의 경우 성별 간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간식의 개발에 관련하여 남성의 요구도가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캔음료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이용실

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소비자들은 실

질적으로 음료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간식 및 기호식 보다는 직접적인 식사가 

될 수 있는 주식과 부식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최근 노인세대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

른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에 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기름이 많이 사용되거나 간이 강한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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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김치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나 전형적으로 노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류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죽

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고령친화식품 개발의 시작점은 오늘날 노인 세대의 다

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 소비

자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메뉴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비 확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

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로 기름을 적게 이용하는 조리법과 담

백한 양념을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개발하거나, 연령 또는 

건강 상태로 인해 소화·흡수가 어렵거나 저작이 곤란한 노

인층을 위해서는 씹기 쉬운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한 음식을 

개발한다면 보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현대의 노인 소비자

를 위한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표본추출 방법이 편의표

본추출에 의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의 일

반화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각과 관련하여 노

인들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맛의 농도와 실제로 적절한 농도

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요구도를 기준으로 바

람직한 노인식 개발에 대한 명확한 제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표본을 전국으

로 확대하고, 기존의 익숙한 편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들

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건강을 고려한 노인식을 개발하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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